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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의 작은 마을 분수2리에서 출발한 한 가족의 이야기는 신산초등학교
의 역사와 함께 오롯이 흐르고 있다. 바로 서상설·정기순 부부의 아홉 남매, 모두가 신산초
등학교를 졸업한 이 가족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교육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서상설 어르신은 본래 파주목사를 지낸 8대조의 후손으로, 조상 대대로 광탄 지역에 뿌리
를 두고 살아오셨다. 분수2리는 원래 용미초등학교를 다니는 학구에 속했지만, 서 어르신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자녀들에게 제공하고자, 일부러 학구를 벗어나 9남매 모두를 신산초
등학교에 보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교육에 대한 깊은 신념의 표현이었다.

그 시절, 사회 전반에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상설·정기순 부부
는 아들·딸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하며 키우셨다. 그 결과, 아홉 남매는 서로를 의
지하며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고, 신산초등학교를 통해 배움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
었다.

첫째 서병숙(23회 졸업)은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아픔을 고스란히 겪은 세대이다. 당시
학교는 지금의 광탄중·고등학교 자리에 있었으나, 전쟁으로 건물이 불에 타 없어지며, 윤관
장군 묘 인근에서 수업을 이어갔고, 그렇게 어렵게 초등교육을 마쳤다. 현재는 인천에 거주
하며, 후손들에게도 당시의 치열한 학창 시절을 이야기해 주곤 한다.

둘째 서광자(28회, 구리 거주), 셋째 서광명(29회, 캐나다 토론토 거주), 넷째 서광주(32
회, 서울 거주), 다섯째 서광옥(35회, 금촌 거주), 여섯째 서광구(37회, 구리 거주), 일곱째
서광식(38회, 광탄 신산1리 거주), 여덟째 서광철(42회, 광탄 신산2리 거주), 아홉째 서광
재(45회, 파주 운정 거주)까지. 이들 아홉 남매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신산초등학교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다섯째 서광옥은 초등학교 시절 전교 어린이 회장을 역임했고, 주산 3단을 취득할 만
큼 학문적 역량도 뛰어났다. 이후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긴 시간 사회
에 기여하였다. 일곱째 서광식은 현재까지도 동창회 모임을 직접 주최하며 38회 졸업생들
과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집에서는 매년 50명 이상의 동창들이 모여 학창 시절을
추억하며 교류를 나눈다. 막내 서광제는 45회 동창회 회장을 맡아 동창들의 화합과 총동문
회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광탄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힘쓰며, 여전히 지역 주민
들과 함께 발을 맞춰 나아가고 있다.

이 가족의 교육에 대한 헌신은 부모님의 삶에서 비롯되었다. 서상설 어르신은 교육 문제에
깊이 관여하셨던 인물로, 용미초등학교가 신설될 당시 부지 선정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
었을 때에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교통 접근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용
미2리 부지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투표 결과로 현재의 용미4리 부지가 선정되며 아쉬움을
남기셨다.

1993년 아버지 서상설 어르신이 별세하시고, 2007년 어머니 정기순 여사가 별세하셨을
때, 9남매는 뜻을 모아 고향 가정집에 빈소를 마련하고 전통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미
대부분이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던 시기였기에, 이 가족의 결정은 지역 사회에서도 큰 감
동과 존경을 받았다.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깊은 사랑과 예의,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신산초등학교의 긴 역사 속에서 9남매가 모두 한 학교에서 배우고, 그 배움의 토대를 기반
으로 각자의 삶을 일군 가족은 드물다. 그들은 단지 학교를 졸업한 동문이 아니라, 신산초등
학교의 정신과 지역사회 교육의 의미를 대대로 실현해온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도 이 가족의 이야기, 그 중심에 선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형제자매 간의
우애는 신산초등학교 100년사에 빛나는 기록으로 남아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큰 울림을 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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